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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산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등  

발신일 ​2020.01.17. 

1월 20일(월), 용산참사 11주기 맞아 추모제 등 추모행사 개최…. 

․ 용산참사 유가족 등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김석기(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공천 반대 
촉구 항의서한 전달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사과 등 
권고이행 촉구와 면담요청서 전달 

  

1. 오는 1월 20일(월) 용산참사 11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11주기 추모제 등 추모행사를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처벌등을 촉구한다. 

 ​2. 유가족측은 지난해 “<경철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워회>의 재조사결과 경찰의 과잉진압과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밝혀진 

만큼,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으로 김석기 공천 반대를 촉구하며 항의서한을 전달”(1/17)했다고 

밝혔다. 

 ​3. 또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당시 검찰 수사가 부실․편파수사였고 

강제부검과 수사기록 은폐 등 의혹과 불실을 키웠다며 철거민 및 유가족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와 재도개선을 권고했으나, 권고발표 6개월이 지나도 사과는 

커녕 입장 표명조차 없다”고 규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 권고이행 촉구와 면담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1/17)”했다고 밝혔다. 

 ​4.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당일은 오는 1월 20일(월) 오전11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에서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날(1월 20일, 11시) 경북경주 김석기의원 사무실앞에서 

경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용산참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말인 18일(토, 2시)에는 미아3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전국철거민연합이 주최하는“용산참사 11주기 추모와 

철거민투쟁대회”가 개최된다. 

 ​5.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는, 11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 국가폭력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등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1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철거민대책과 강제퇴거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끝. 

<용산참사 11주기 주요 일정 > 
 

● 용산참사 11주기 추모제 
 -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월), 11시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 용산참사 11주기, 살인개발 반대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1월 18일(토), 2시 / 미아3구역 현장 
- 주최 : 전국철거민연합 
 

● 용산참사 11주기 추모,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월), 11시 /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경주 사무실앞 
- 주최 : 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